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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를 엄선해 담았다! 단숨에 쉽고 재밌게 보통의 어른들이 갖춰야 할 일반 상식을 꿰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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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미국을 도배하는
blue, red, purple

어서 오게, 트럼프!

통조림 SPAM의 별명은 Hawaiian Steak

양들의 침묵, 
요즘 영어 좀 알려줄까?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한 sacred cow와 바둑의 관계는?

영어
잡학 사전

시사, 정치, 역사, 종교 편구경서 지음

보통의 어른을 위한 소소하고 절대적인

영어 상식 100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토익, 토플, 시험 영어에 지쳐 정말 재미있는 영어의 

세계를 모르는 학생들이 안타까웠다. 수업시간 틈틈

이 영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려주고, 궁금

증을 찾아 풀어주면서 영어 상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전 세계 웹사이트와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

어 총망라한 영어 상식을 그대로 두기 아까워 책으

로 엮었다.

삼성전자 미주수출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출부 직원

을 위한 business letter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미국 현지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를 직접 영문으로 제

작하는 등 실무 영어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해 

왔다. 삼성그룹 시절 자체 TOEIC 시험에서 최고 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강남에서 인기 영어강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

《Must do! 시험에 꼭 나오는 영문법 100가지》 길벗이지톡

《영문과 교수도 몰래 보는 영어 상식 사전》 길벗이지톡

《영문과 교수도 틀리는 영어 상식 퀴즈》 길벗이지톡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단어 활용 편》 길벗이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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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서 지음



세상 공부가 절실한 다 큰 어른들의 
기초 교양영어 클래스

점수 따기 외국어 공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

휘를 접하고 익힌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민족의 문화, 역사, 그리고 국민 정서를 

감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소재와 어휘를 고르고 한 페이지씩 원고를 써 나가면

서 염두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독자 분들께서 이 책을 소설처럼 가볍게 

일독하고도 영미권 문화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둘째, 이 

책이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일종의 동기화 버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다룬 소재는 군사, 정치, 경제부터 팝뮤직과 영화배우까지 매우 광범

위합니다. 차 마실 때 10~20cm에 불과한 ‘찻잔과 입술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

한 삐끗함slip 때문에 차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심에 경고를 하는 문

구가 ‘There’s many a slip between the cup and the lip.’입니다. 이런 방심

에 대한 우리식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지 독자 분들께서 비교해 보길 바라며 내

용을 선정하고 집필했습니다. vanilla sex처럼 성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를 소

개한 것도 원어민의 mentality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말 



기원이나 유래가 불확실한 소재를 언급할 땐 ‘몇 가지 유래 중 하나에 불과’ 

또는 ‘유력한 기원’ 등으로 나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말

의 ‘식모 vs. 가사 도우미’처럼 같은 개념이지만 시대에 따라 활용이 달라지는 영

어 단어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어로 웹서핑해서는 거의 만

나보기 어려운 ‘서양식 오븐에서 갓 나온’ 표현들도 듬뿍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인문 서적에서나 접할 수 있던 개념들을 쉬운 영어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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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는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Rupert Murdoch이 소유한 News 

Corp.의 전체 계열사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체이며, 미국 언론계의 최대 

말썽꾸러기이자 노골적인 공화당 propaganda machine 선전도구입니다. 여타 

방송사보다 영업 이익 규모도 크고 영업 이익률도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Fox 

News가 corporate journalism 기업형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높이 평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은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에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며 추측성 보

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돈 드는 탐사 보도? 기획 취재? Fox News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Fox News의 구호 중 하나가 “More News in Less 

Time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뉴스를”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인건비는 확실히 절감

되지만 기사의 품질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Fox News는 욕하면서도 보는 

뉴스… 잘나가는 비결은?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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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결은 ‘막가파’식 보도 자세입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게 중립적인 태도

를 취해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배려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기네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입 닥치라고 호통 치듯 보도합니다. ‘호불호’ 중에서 

‘불호’에게는 완전 ‘개무시’ 전략을 쓰죠. 그런데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호’ 측 입

장에서는 속이 뻥 뚫리는 보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따라하는 것을 foxification 또는 Fox News Effect라고 

부릅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는 몇몇 미국 중소 케이블 방송사가 이 방식을 시도

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종편 방송도 이를 차용하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Fox News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서, 그로 인해 얻게 된 별명

이 Fox Noise, Sly-as-a-Fox News, Murdoch Crime Family Channel, 

Tabloid TV, Christian Taliban 등 여러 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별명

이 Faux News 짝퉁 뉴스, faux: 모조의, 짝퉁의입니다.

“ We Report. You Decide. 우리는 보도하고, 판단은 시청자 당신이”, “Fair and Balanced

공정하고 균형 잡힌”라는 Fox News의 공식 slogan에 비판자들은 “ We Distort. 

You Comply. 우리가 왜곡하면 너희는 그냥 순응하라구”, “Fairly Unbalanced 상당히 편향된”

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반격하기도 합니다. 안정적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Fox 

News의 conservative bias 보수 편향와 right wingnut 수구꼴통 성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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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대표하는 Harrods 백화점의 slogan은 라틴어로 “Omnia Omnibus 

Ubique”입니다. 영어로는 “All Things for All People, Everywhere”인데, 

‘어디에서나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Harrods의 주요 고객들로는 영국 왕실의 귀족들을 비롯해 Charlie 

Chaplin, Oscar Wilde, Sigmund Freud 등 여러 celebrity들이 있습니다. 

Harrods는 Royal Warrant 5년마다 갱신하는 왕실비품 공급 허가증를 소유했던 적이 있을 

만큼 영국 왕실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故 Diana 왕세자비의 연

인이었던 Dodi Fayed의 아버지 Al Fayed는 Diana와 Dodi가 죽은 후, 이들

의 사고에 영국 왕실이 개입돼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화점에 

전시돼 있던 영국 왕실의 문장들을 모두 없애고 Royal Warrant도 갱신하지 않

았습니다. 백화점 안에 Diana와 Dodi의 실물 크기 동상을 제작해 별도로 마련

된 기념관에 전시하기도 했죠. ‘Innocent Victims 무고한 희생자들’라는 제목의 이 

영국의 Harrods 백화점은 

복장과 두발까지 단속한다?!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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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은 죽은 두 연인이 사랑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albatross 신천옹를 날려 보

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인 만큼 Harrods는 나름 콧대 높은 

customer dress code 고객 복장 규정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군복이나 스카우트 복장으로는 입장 불가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헤어 외에는 

전부 삭발하고 남은 헤어를 닭벼슬처럼 세우는 mohawk mohican hairstyle을 

한 여성과 95kg이 넘는 여성은 입장할 수 없다는 점은 특이하지만 동시에 이해

도 안 됩니다. backpack을 맨 고객에게는 가방을 손에 들라고 권고합니다. 여

럿이 떼 지어 다니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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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는 양원제 bicameralism입니다. House of Commons 서민원: 하원와 

House of Lords 귀족원: 상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House of Lords는 영국 정치의 수치이자 골칫거리입니다. 선출직으

로 구성된 House of Commons와는 달리, House of Lords는 귀족과 성직

자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종신직입니다. 의원 수가 무려 704명이나 되는

데, 조상 대대로 귀족 작위를 물려받은 세습 귀족 hereditary peers이 92명, 정당 

추천과 상원 임명 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종신 귀족 life peers이 587명, 영

국 국교에서 지명하는 성직자 의원이 25명입니다. 그나마 세습 귀족 92명은 줄

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전체 상원의원 수를 300명 수준으로 줄이고 귀족원이라는 명칭도 고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워낙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

영국의 hereditary peers 세습 귀족는

고려시대 음서제보다 더 심하다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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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간 쌓여 온 각종 판례들 judicial precedents, Magna Carta 대헌장, Petition of 

Rights 권리청원, Bill of Rights 권리장전 등이 영국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없다 보니 영국 수상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식의 선서 대신 oath of allegiance to the Queen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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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인종차별 금지, 빈부격차 해소 등 바람직하다고 대다수 사회 구

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목표나 가치를 cause라고 합니다. 이러한 cause를 활

용하는 마케팅은 cause marketing이라고 부릅니다. Starbucks는 ‘Race 

Together 모든 인종이 다 함께’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잔에 

Race Together라는 문구를 적어 주거나 그 문구의 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했

고, 인종 문제에 관해 고객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 소규

모 토론회까지 열었죠. 하지만 이 캠페인은 욕만 잔뜩 얻어먹고 끝나버렸습니

다. cause marketing은 조용히 그리고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오버’한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Starbucks 직원들이 주문서에 아시아인 고객을 비하해서 slant 

eyes slant는 ‘경사진’이라는 뜻으로 찢어진 눈을 의미나 chinky eyes chinky는 ‘금이 간’이라는 뜻으로 작

은 눈을 의미라고 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Race Together로 인종차별의 문제점

Starbucks의 마케팅 실패…

초심인 ‘Do well by doing good.’

을 잊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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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면서 정작 Starbucks의 광고에는 백인들만 등장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죠.

이런 전과들(?)이 이 캠페인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사실 Starbucks

는 Race Together 캠페인이 있기 2년 전에 Come Together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못하며 정쟁만 하는 것을 타

깃으로 해 ‘서로 협력하라’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이었는데, 당시의 좋은 반응

에 너무 고무되어 cause marketing의 기본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cause 

marketing의 기본 원칙은 Do well by doing good.입니다. 모범을 보여서 by 

doing good 좋은 성과를 내라 do well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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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cow 신성한 소는 물리적으로는 힌두교에서 신성시되는 소이지만, 비

유적으로는 신성시되어 함부로 비판하거나 토 달면 안 되는 관습이나 제도 등

을 비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세돌 9단과 AlphaGo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쩌면 우리가 바둑을 sacred cow로 모시고 살아온 건 아

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Google DeepMind의 CEO인 Demis Hassabis는 바둑의 경우의 수가 

사실상 무한함을 강조했지만, 이건 단순한 lip service이거나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둑판에서 집을 만들기엔 4개의 코너, 다음으로

는 4개의 변이 효율적이며 중앙에서는 매우 힘들다는 기초 중의 기초만 파악

하고도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아 보이지만 각 착수점의 가치는 다르다. 인간

을 이기는 프로그램? 가능하다.’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한·중·일도 충분히 

AlphaGo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신성한 영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한 

sacred cow 신성한 소와 

바둑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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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여겨 ‘외지인’에게 기회를 뺏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Sacred cows make the best hamburger. 성우로 만든 햄버거가 가장 맛있다.”라는 

우스갯소리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격언이 있습니다. Hassabis는 바둑이라는 

동양의 sacred cow를 용기 있게 도살해 AlphaGo라는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먹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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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MBC의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개그맨 후배들에게 회전초밥

을 사 주면서 최종 계산서 금액을 추정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

히 계산하려면 접시를 색깔별로 구분해 몇 번의 곱셈을 해야겠지만, 시간이 촉

박해서 그는 ‘대충 보니 접시는 200개 정도이고 비싼 접시가 좀 더 많은 느낌’이

라는 소위 ‘통밥’으로 계산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것도 rule of thumb입니

다. rule of thumb을 좀 더 ‘고급진’ 어휘로는 heuristics 발견적 학습법라고 부르

는데,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있을 때 그동안의 경험, 시행착오, 직관을 약식으

로 적용해 얻어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AlphaGo 개발팀을 포함한 서

양의 바둑계에서는 바둑의 정석을 heuristics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heuristic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brute-

force calculation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귀차니즘’ 때문입니다. 이 귀차니즘을 심리학에서는 cognitive miser 

tendency 인지적 구두쇠 경향라고 부릅니다.

정준하의 전자두뇌, 

회전초밥 계산법과 

heuristics 발견적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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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miser tendency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임

기응변식 ‘뺀질이 성향’을 말합니다. 전체 algorithm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 계산

을 위해 지불해야 할 각종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heuristics의 높은 가성비와 

유용성이 눈에 들어온 거죠. 

미국의 어느 유명 IT 기업에서 ‘현재 시카고에서 영업 중인 psychic 심령술사은 

몇 명이겠는가?’라는 다소 황당한 면접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과 근거로 

정답에 접근하는지를 관찰하면서 heuristics 능력을 알아보려는 질문이었습

니다. 어차피 이런 질문에는 정답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확함보다는 ‘근사치＋신속함’이 더 중요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의미 있는 겁니다. 수학, 과학에서 배우는 각종 

공식과 지식이 아니라, 공부만으로는 터득할 수 없는, 세상살이를 위한 ‘눈치＋

미국 유명 IT 기업의 면접질문 : 

시카고에 psychic 심령술사은 몇 명?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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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의 처세술을 의미하는 streetsmarts도 heuristics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

니다. 회사가 어느 직원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온 걸 보니 ‘공부머리’는 있는 것 같

은데 ‘일머리’는 별로인 것 같다고 평가한다면 heuristics와 streetsmarts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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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k Obama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

니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그를 흑인이라고 할까요? 백인에게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간주하는 one drop rule 때문입니다. 여기서 

one drop은 one drop of black blood 한 방울의 흑인 피를, 더 정확하게는 one 

drop of Sub-Saharan African ancestry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인 혈통를 의

미합니다. 어떻게든 invisible blackness 보이지 않는 흑인 혈통까지 찾아내서 백인 

발밑에 두려는 hypodescent의 완결판입니다. 

hypodescent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부모의 인종 중 사

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쪽 혈통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1985년 

Louisiana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것을 인

정하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사람의 할머니의 4

대 조상이 흑인이기 때문이라며 칼같이 one drop rule을 적용했죠. 이놈의 원

Barack Obama 버락 오바마는

왜 혼혈인이 아닌 흑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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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인종 분류에서 시비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등장합니다.

Native American도 자신들의 고유 혈통 여부를 따질 때 Indian blood 

laws 또는 blood quantum 양, 분량 laws를 적용합니다. 인디언으로 판정받으

면 reservation 인디언 보호구역에 등록할 자격이 생기고 연방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족마다 조금씩 판정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혈통 조사

에서 대개 25% 정도 인디언 혈통인 게 확인되면 자기네 부족으로 인정해 줍니

다. 여기서 인디언들도 별 수 없다는 게 full blood 비혼혈인 순종만이 Cherokee 체

로키족라는 Cherokee by blood 원칙입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백인에게서 도

망친 흑인 노예들이 Cherokee 영역으로 들어와 인디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들을 Cherokee Freedmen이라고 부릅니다. 몇 세대에 걸쳐 Cherokee와 

흑인 사이에 혼혈인이 태어났으며, 이들도 Cherokee Nation 체로키족 보호구역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Cherokee Nation 당국이 

이들의 Cherokee citizenship을 갑자기 박탈합니다. 근거는 부모 둘 다 순수

한 Cherokee여야만 자식도 Cherokee로 인정한다는 ‘급조된’ Cherokee by 

blood 원칙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소송전을 벌이면서 서로 옥신각신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해

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Cherokee와 백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은 

Cherokee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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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미국을 도배하는
blue, red, purple

어서 오게, 트럼프!

통조림 SPAM의 별명은 Hawaiian Steak

양들의 침묵, 
요즘 영어 좀 알려줄까?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한 sacred cow와 바둑의 관계는?

영어
잡학 사전

시사, 정치, 역사, 종교 편구경서 지음

보통의 어른을 위한 소소하고 절대적인

영어 상식 100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토익, 토플, 시험 영어에 지쳐 정말 재미있는 영어의 

세계를 모르는 학생들이 안타까웠다. 수업시간 틈틈

이 영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려주고, 궁금

증을 찾아 풀어주면서 영어 상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전 세계 웹사이트와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

어 총망라한 영어 상식을 그대로 두기 아까워 책으

로 엮었다.

삼성전자 미주수출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출부 직원

을 위한 business letter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미국 현지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를 직접 영문으로 제

작하는 등 실무 영어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해 

왔다. 삼성그룹 시절 자체 TOEIC 시험에서 최고 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강남에서 인기 영어강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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